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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서론 

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의미가

아니고 체내에 과다하게 지방이 축적된 상태로

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

[1]. 비만은 세계적으로도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

는 실정이다. 성인 체질량지수 (BMI:Body

Mass Index)추세에 대한 연구에서 향후, 2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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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 � � 본� 연구는� 대학교� 재학중인� 남학생과� 여학생의� 비만� 정도에� 따른� 삶의� 질에� 영향을� 미치는� 변수를� 알아

보기위해� 수행되었다.� 연구자료는� 국민건강영양조사� 제8차� 1차년도(2019년)자료를� 사용하였다.� 조사자료�

중� 대학에� 재학중인� 287명을� 대상을� 하였다.� 연구결과� 성별에� 따른� 체질량� 지수는� 남학생이� 23.71kg/m2

이었고,� 여학생은� 21.31kg/m2로� 남학생은� 과체중으로� 나타났으며� 여학생의� 경우에는� 정상체중을� 보였다.�

성별에� 따른� 삶의� 질� 점수는� 남학생이� 0.97점이었으며,� 여학생은� 0.98점으로� 여학생의� 삶의� 질� 점수가� 높

게� 나타났다.� 비만이� 대학생의� 삶의� 질에� 미치는� 영향을� 알아보기위해� 시행된� 회귀분석� 결과에서� 남학생은�

저체중에� 비해� 정상체중(β=0.053,� p=0.003),� 과체중(β=0.041,� p=0.030)� 및� 비만체중(β=0.046,�
p=0.012)에서� 삶의� 질이� 유의하게� 높게� 나타났다.� 하지만,� 여학생에서는� 유의한� 관련성이� 없었다.� 향후,�
대학교의�건강관련�교육� 프로그램에�비만체형에�대한� 교육과�저체중에�대한� 교육� 프로그램이�병행되어야�할�

것으로�생각된다.�

Abstract � � This� study� was� conducted� to� investigate� the� variables� affecting� the� quality� of� life�

according� to� the� degree� of� obesity� of� male� and� female� college� students.� The� research�

data� used� the� data� of� the� 8th� year� (2019)� of� the� National� Health� and� Nutrition�

Survey.� Among� the� survey� data,� 287� students� enrolled� in� college� were� enrolled.� As� a�

result� of� the� study,� the� body� mass� index� according� to� sex� was� 23.71kg/m2� for� male�

students,� 21.31kg/m2� for� female� students,� and� male� students� were� overweight,� and�

female� students� showed� normal� weight.� The� quality� of� life� score� according� to� gender�

was� 0.97� points� for� male� students� and� 0.98� points� for� female� students,� indicating� a�

high� quality� of� life� score� for� female� students.� In� the� results� of� a� regression� analysis�

conducted� to� investigate� the� effect� of� obesity� on� the� quality� of� life� of� college� students,�

boys� had� normal� weight� (β=0.053,� p=0.003),� overweight� (β=0.041,� p=0.030)� and� obese�

weight� compared� to� underweight.� The� quality� of� life� was� significantly� higher� in� (β

=0.046,� p=0.012).� However,� there� was� no� significant� relevance� in� female� students.� In�

the� future,� it� is� considered� that� the� education� program� for� obese� body� type� and� the�

education� program� for� underweight� should� be� combined� with� the� university's�

health-related� education� program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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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에는 세계인구 중 남성의 18%, 여성의 21%

가 비만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[2]. 최근 우리나

라의 경우에도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

의 변화를 보이면서, 가공식품 및 인스턴트 식

품의 과도한 섭취와 고지방 식이의 식생활 변화

로 인하여 비만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

황이다.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외모에 민감하여,

본인의 신체적 체형과 관련된 주위의 시선에 예

민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시

기에 신체 외형으로 인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

수 있다.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체형과 자신의

체형을 비교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비만 스트레

스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. 또한, 대학생

의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학교 기숙사나 자취

등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혼자서 식사를

해결해야 하는 기간이 잦아지면서 대사증후군과

비만 등과 같은 신체적 건강 이상을 가져올 우

려가 높아지고 있다[3-4].

비만은 당뇨,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 등 만성

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로 인체의 생리적, 신체

적 기능저하를 유발하게 되고 또한, 외모에 민

감한 대학생들의 신체상의 불만족으로 그들의

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삶의 질은 개

인이 주관적인 경험으로 인지하는 신체적, 정신

적 사회적 안녕으로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

질병과 치료 및 이와 관련된 증상 등 종합적인

개념으로 정의된다. 사회 심리학에서 연구된 비

만이 성인 여성의 자존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

연구결과를 비춰보면, 대학생의 경우 타인이 자

신을 바라보는 외형적인 모습에 더 민감하게 대

응하여 대학생활의 상당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

이다.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타인의 시선

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낮아진다면 대학생활의

중요한 부분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[5-7].

지금까지의 비만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

여성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. 이에 본

연구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비만과 관련된 삶

의 질을 규명함으로써 대학생들의 건강증진을

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

을 것이다.

2.� 연구대상� 및� 방법

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

(2019년)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. 연구대상은 대

학교에 재학중인 28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자

료의 분석은 통계 패키지 SPSS ver21을 이용하

였다.

분석에 사용된 변수 중 비만은 대한비만학회

의 기준에 따라 체질량 지수(BMI) 18.4이하는

저체중, 18.5-22.9 정상체중, 23-24.9 과체중 25

이상은 비만으로 구분하였으며, 삶의 질

(EQ-5D)는 운동능력, 자기관리, 일상활동, 통증

/불안 및 불안/우울의 5개 항목에 대한 값의 가

중치를 계산한 EQ-5D-index 점수를 활용하였

으며, 1점에 가까울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 수

준이 높음을 나타낸다.

분석방법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권고한 복

합표본조사 방법으로 처리하였다. 연구를 위해

사용된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(성별, 가

구소득 수준, 세대유형, 건강보험 종별, 대학유

형)과 건강관련 특성(흡연, 주관적 건강상태, 스

트레스, 우울, 수면시간, BMI)을 조사하였으며,

종속변수는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. 성별에 따른

비만 및 삶의 질 차이는 T-test를 사용하여 분

석하였으며, 단변량에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

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만이 삶의

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

분석을 실시하였다.

3.� 연구결과

3.1� 연구대상자들의� 비만� 및� 삶의� 질� 수준

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체질량 지수

와 삶의 질 수준을 [표 1]에 제시하였다. 대학생

들의 체질량 정도는 남학생이 23.71kg/m2 로 과

체중이었으며, 여학생의 체질량 지수는

21.31kg/m2로 정상체중으로 나타났다. 남학생의

체질량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학적 유의성

을 보였다(p=0.000). 삶의 질에서는 남학생 0.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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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, 여학생 0.98점으로 여학생의 삶의 질 점수가

높게 나타났지만,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

않았다(p=0.078).

� 3.2� 성별에� 따른� 비만과� 삶의� 질의� 관련성

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비만과 삶의 질과의

회귀분석 결과를 [표2-3]에 제시하였다.

남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

미치는 회귀분석의 모형 1의 설명력은 23.9%였

으며, 체질량지수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2의 설

명력은 27.0%였다.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

다(p=0.000). 모형 1에서는 음주(β=0.021,

p=0.013), 스트레스 인지(β=-0.024, p=0.013), 우

울(β=-0.017, p=0.048) 및 자살 생각(β=-0.073,

p=0.00)이 모두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

는 변수로 나타났다. 체질양 지수를 독립변수로

포함한 결과에서는 저체중에 비해 정상체중(β

=0.053, p=0.003), 과체중(β=0.041, p=0.030) 및

비만(β=0.046, p=0.012)인 경우 모두에서 삶의

질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[표 2].

여학생의 경우 일반적인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

는 모델 1의 회귀분석 결과의 설명력은 38.0%

였으며, 체질량 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

2의 설명력은 36.9% 였다. 모델은 통계학적으로

유의하였다(p=0.000).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

질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건강보험(β=-0.083,

p=0.000) 및 스트레스인지(β=-0.025, p=0.001)에

서 유의성을 보였다. 여학생의 경우 체질량에

따른 삶의 질은 통계학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

[표 3].

4.� 고찰� 및� 결론

본 연구는 대학교 재학중인 남학생과 여학생

의 비만 정도에 따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

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. 연구자료는

국민건강영양조사 제8차 1차년도(2019년)자료를

사용하였다. 조사자료 중 대학에 재학중인 287

명을 대상을 하였다.

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체질량 지수는 남학생

이 23.71kg/m2이었고, 여학생은 21.31kg/m2로 남

학생은 과체중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

는 정상체중을 보였다.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점

Variable
M(±SD)

P-value
Male� Female

BMI� 23.71(3.933) 21.31(3.304) 0.000

Quality� of� life 0.97(0.059) 0.98(0.038) 0.078

[Table� 1]� BMI� and� Quality� of� life� by� Gender

[표� 1]� 성별에� 따른� 비만� 및� 삶의� 질� 수준 

Model

Model� 1 Model� 2

β
P-

value
β

P-

value

(constant) .979 .000 .935 .000

Drinking(ref.� not)

Yes .021 .013 .020 .014

Stress� cognition(ref.� little)

too� much -.024 .013 -.024 .018

Depression(ref.� None)

Yes -.017 .048 -.021 .018

Suicidal� thoughts(ref.� no)

Yes -.073 .000 -.072 .000

BMI(ref.� underweight)

Normal

Overweight

Obesity�

.053

.041

.046

.003

.030

.012

R2 .239 .270

[Table� 2]� Regression� analysis� affecting� quality� of� life� by�

men

[표� 2]� 남학생의� 삶의� 질에� 영향을� 미치는� 회귀분석 

Model

Model� 1 Model� 2

β
p-

value
β

p-

value

(constant) 1.015 .000 1.018 .000

Living� arrangement(ref.�

alone)

Not� alone

-.016 .222 -.016 .230

Health� Insurance(ref.� NHI*)

Health� care -.083 .000 -.079 .000

Stress� cognition(ref.� little)

too� much -.025 .001 -.026 .001

Depression(ref.� no)

Yes -.010 .118 -.009 .172

BMI(ref.� underweight)

normal

overweight

obesity

-.005

.002

.003

.538

.870

.820

R2 .380 .369

*NHI� :� national� health� insurance

[Table� 3]� Regression� analysis� affecting� quality� of� life� by�

women

[표� 3]� 여학생의� 삶의� 질에� 영향을� 미치는� 회귀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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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는 남학생이 0.97점이었으며, 여학생은 0.98점

으로 여학생의 삶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.

비만이 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

보기위해 시행된 회귀분석 결과에서 남학생은

저체중에 비해 정상체중(β=0.053, p=0.003), 과

체중(β=0.041, p=0.030) 및 비만체중(β=0.046,

p=0.012)에서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

다. 하지만, 여학생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

다.

본 연구 대상자의 체질량 지수는 저체중

89.1%, 정상체중 47.4%, 과체중 21.2% 그리고

비만체중이 22.3%로 조사되었다. 이는 간호대학

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의[8] 결과에서 저체중

9.4%, 정상체중이 71.5%, 과체중 12.9% 및 비만

체중이 3.9%로 조사된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

으나,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

연구한 이[9]의 연구에서 정상체중이 52.7%로

비슷한 수준이었다.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이[9]의

연구에서도 남학생의 비만도가 높았다. 이는 여

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 비만체형에 대한 인

식이 민감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. 남학생

의 경우에도 건강 체중 유지를 통한 건강한 대

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리라 생각

된다.

삶의 질 점수는 여학생의 삶의 질 점수가 높

게 나타났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대사질환에 대

해 연구한 엄의[10] 결과에서는 남성의 삶의 질

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. 이는 엄의 연구대

상은 평균연령이 남성이 45세 여성은 48세로 중

년의 여성의 경우 폐경이후 여성의 삶의 질이

낮은 것과 대사증후군을 기진 경우 정서적 문제

로 삶의 질 수준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.

연구결과 남학생(β=-0.024, p=0.013)과 여학

생(β=-0.025, p=0.001) 모두에서 스트레스 인지

가 높은 군에서 스트레스 인지가 낮은 군보다

삶의 질의 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. 이

는 양[11]과 이[9]의 연구에서 체중에 따른 건강

증진 행위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

관리 수준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온 결과와 일치

한다. 대학생의 경우 취업과 학업에 대한 사회

이 관심과 부모님의 기대가 학생들의 스트레스

수준을 높였을 것으로 생각된다. 대학생들의 스

트레스를 긍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

요하리라 생각된다.

남학생의 경우 자살생각을 하는 군이 하지않

는 군보다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(β

=-0.073, p=0.000). 이는 혼밥과 삶의 질에 대해

연구한 박[12]의 논문에서 혼밥이 스트레스와

자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서 살펴

보면,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혼자 사는 비

율이(21.3%) 여학생(8.5%)보다 상당히 높은 수

준이었다.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사는 경우 일상

의 모든 결정을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

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삶의

질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. 대학생의 경우 기

숙사나 자취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돌

봄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

된다.

비만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

위해 시행한 회귀분석결과 여학생에서는 유의한

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다. 하지만 남학생

의 경우 저체중군이 정상군, 과체중, 비만군에

비해 유의하게 삶의 질 점수가 낮았다. 이는 직

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, 이[9]의 연구에서 매우

마른 남학생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

타난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해석된다. 남학

생의 경우 비만체형은 자신의 체형에 관심이 많

이 없지만, 저체중인 경우 다른 학생들의 시선

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.

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비만과 삶

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. 연구결

과 비만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여

성이 아닌 남성으로 나타났다. 그리고 비만체형

이 아닌 저체중군의 남학생들이 삷의 질이 낮았

다. 이에 대학에서 건강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

발할 때는 비만군에 대한 교육과 저체중의 체질

량을 늘이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

다.

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사용한 2차

자료로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, 향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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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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